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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.22(수) 현 지 정 보 북경사무소

제목 우한(武汉) 신종폐렴 중국 전역으로 확산

(신종폐렴 확산 상황)  

□ 우한 신종폐렴이 중국 방역당국의 차단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환자

수가 급증하고 중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

  ㅇ 1.22일 오전 10시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내 확진자수는 440명이며, 

사망자수도 9명으로 증가

  ㅇ 확진자 발생지역도 허베이성 우한, 북경, 상하이, 광둥성, 저장성, 

천진, 허난성, 산동성 등 중국 중동부지역 거의 전역으로 확산

□ 확진환자 이외에도 의심환자수가 144여명(1.22일 오전 7시기준)에 달하고 

있어 확진자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

  ㅇ 사망자수도 현재 확진자중 중증이상 환자수가 1.20일 현재 63명(이

중 위중환자수 12명)으로 파악되고 있어 더 늘어날 전망

중국내 우한 신종폐렴 발병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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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신종폐렴이 심각한 이유)

□ 현재까지 우한 신종폐렴의 확산 양상 등을 평가해 볼 때 다음과 같은 

점에서 당초 중국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

  ㅇ 중국당국은 당초 신종폐렴이 사스(SARS)와 달리 전염력이 약한 것으로 

발표하였으나 우한지역에 단순 출장갔거나 친지를 방문했던 사람 및 

의료진이 대거 감염 

  ㅇ 신규 감염자 발생지역이 우한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

산되고 있어, 중국 방역당국의 초기 전염병 통제가 사실상 실패한 것

으로 춘절 이후 대량확산 우려가 증가

  ㅇ 발생 초기에는 사람간 전염사례를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

않았지만 전염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형에 의한 슈퍼

바이러스 출현 가능성도 커짐

(중국정부의 대응)

□ 중국정부는 신종폐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

을종 전염병(발생 24시간 이내 보고)으로 지정한 이번 신종폐렴을 갑종 전염병

(흑사병, 콜레라)에 준하여 발생 즉시(2시간 이내) 중앙정부에 보고토록 조치

  ㅇ 특히 1.21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번 신종폐렴 확산을 막기위해 소관

부처에 긴급지시*를 내리는 등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

     * 각 부처는 환자치료, 관련 정보의 즉시공개,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이번에 발생
한 신형폐렴의 예방과 통제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

  ㅇ 1.22일 오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(国家卫生健康委)는 신종폐렴 관련 

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사람간 전염을 공식인정하였으며 현재 변형

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돌연변이 발생 및 대량 확산 가능성

이 있다고 경고 

    ― 현재 밀접접촉자(密切接触者) 2,197명을 추적하고 있으며, 1,394명에 

대한 의학적 관찰(医学观察)을 진행 중이며 신형폐렴 바이러스의 전

염원을 아직 찾지 못하였고 전파경로도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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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― 우한지역 등 신형폐렴이 발생한 지역으로의 여행 등을 자제할 것을 

긴급히 권고하고, 우한 시민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우한을 떠나지 

말아야 함(原则上建议外面人不要到武汉，武汉市民无特殊情况不要出武汉)

    ― 우한지역을 중심으로 신형폐렴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용한 자원, 인

력, 설비를 총동원

  ㅇ 주요 공항, 철도역 등 공공장소에서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신형폐렴 

진단을 위한 체온측정이 실시되고 있으며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한 

별도의 격리구역이 설치

(신종폐렴 확산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)

□ 2003년 사스(SARS) 사태 경험을 감안하면 이번 신종폐렴은 ① 사람의 이동

(여행, 숙박, 소매판매 등 감소), ② 물자의 이동(생산차질, 공급망 영향), ③ 자

금의 이동(투자환경 악화, 직간접투자 감소) 등의 순으로 중국경제에 영향을 

미칠 것으로 예상 

  ㅇ 신종폐렴 확산 이후 항공사, 여행사, 철도회사, 호텔 등 여행‧숙박업종

을 중심으로 우한지역 예약 취소나 일정변경을 별도의 수수료 부과 

없이 무료로 처리해주기 시작하는 등 여행‧숙박업을 중심으로 영향이 

나타나기 시작

  ㅇ 북경시내 은행, 관공서 등에서는 공기중 전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직원

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등 감염 확산에 대비

□ 다만 사스(SARS) 사태에 비추어 볼때 아직까지는 신형폐렴은 초기 유행

단계로 판단되고 있어 확진자수가 1,000여명을 상회할 경우 경제에 미

치는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

  ㅇ 특히 1.22일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신형폐렴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

시키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슈퍼전파자(超级传播者)가 나타났다는 증거

는 없다고 발표 


